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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1930s Japanese colonial period, with regards to food culture, was a period of traditional Korean food combined with Japanese and Western cuisine. The history of Korea underwent very radical changes during this period. The lifestyle of Gyeongseong citizens was described in novels on manners written by contemporary authors. This study attempted to elucidate the dietary culture of Gyeongseong citizens, a then already international city transforming from a traditional town into a modern city, and how it was changing and described in novels on manners based on actual places and events. Among past novels on manners, Yeom Sang-sup's「Samdae」 and its sequel「Muwhagwa」, as well as Park Tae-won's novels「Cheonbyeonpunggyeong」 and「Soseolga Gubossi-ui 1 il」 are works that are representative of understanding dietary culture. In the 1930s, there were fine Western restaurants and Japanese restaurants on the south side of Cheonggyecheon in Gyeongseong, as well as Korean bistros and Korean restaurants on the north side of Cheonggyecheon. The space for special food consumption was at a temple located on the outskirts of Gyeongseong, which provided food and lodging. In addition, food delivery became common. Many kinds of food could be delivered, including Korean, Chinese, Western, Japanese and Korean banquet tables (Gyojasang). This study aimed to provide basic data that show how Korean traditional foods coexist with food from other cultures, and how it can develop as part of the diverse food cultur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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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우리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전개되는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음식의 세계화, 대중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현재 한국에는 전통 한식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의 음식과 식문화가 공존하고 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변화를 겪은 시기인 일제강점기 중 1930년대는 우리의 전통적인 식생활 문화와 일본 및 서구의 식생활 문화가 충돌하고 뒤섞여, 현재까지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Joo YH 2013). 1930년대 식문화의 가장 큰 변화는 구한말 이후 일본을 통해 유입된 새로운 음식문화가 일상생활 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식민지시기에 서구식 영양 이론이 소개되고, 중국, 일본, 서양의 각종 요리가 유입되면서 조선음식이 서양 그릇에 담기는 등 한국 음식은 정체성에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Joo YH 2011). 1910년 한일강제병합부터 1945년 해방까지의 일제강점기는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이 일본 제국주의의 군사적, 정치적 책략 속에서 타의에 의해 급변한 시기이며, 식민지 현실 속에서도 근대적인 식문화가 뿌리내리는 중요한 시기였다(Lee KJ & Cho MS 2008). 또한, 서구 문물이 일본을 통해 도입되면서 기존의 유교적 지배 이데올로기 아래서 형성된 문화와 접목되거나 혹은 불가피하게 충돌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하였다(Kim MH & Chung HK 2011). 일제 강점기 중에서도 1930년대는 외적으로는 문화적 융성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경성의 인구는 1910년대의 10년 동안은 거의 변함없이 25만 명을 유지하였으나, 1930년에 35만 명, 1935년에는 40만 명으로 폭발적 증가를 이루었다.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재조일 본인의 수는 조선 전체 인구의 2% 정도에 불과했지만, 경성부 인구구성은 일본인이 15∼25% 정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특수했다(Yeom BK 2005).

      한일 양국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고대부터 문화의 혼융현상이 발생했는데, 식문화 또한 서로의 문화가 가깝게 유착되면서 동화되거나 혹은 문화적 변용을 일으켜 오늘에 이르렀다(Choi IH 2010). 1930년대 경성은 구한말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다양한 문화적 변모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음식문화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면서 우후준순 일본음식점과 선술집이 생겨났고, 그 영향은 점차 대중에게 확대되었다. 당시의 문화혁명과도 같았던 식문화의 생동감 넘치는 현장은 요리책보다는 소설, 산문, 르포르타주가 실린 신문, 잡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Lee S 2017). 그중 1930년대를 배경으로 당대에 집필된 세태소설은 대중잡지, 신문 등에 연재되었으며, 사실적 묘사에 치중되어 있어 그 시기 경성 거주 사람들의 음식문화를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후대에 창작된 소설들(박경리의 「토지」, 조정래의「아리랑」, 권비영의「덕혜옹주」 등)과는 달리, 1930년대 작가들이 당대를 배경으로 쓴 세태소설의 경우, 인물과 서사구조 등만 허구로 가져올 뿐, 생활묘사는 실제에 근거했기 때문에 인물들의 살아있는 심리묘사와 행동 등을 음식문화와 연관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역동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세태소설이란 실재적 현실을 배경으로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 한 시대를 그리는 새로운 양식의 장편소설이다. 세태소설에는 계층별 혹은 유형별 대표성을 지닌 인물들이 등장하며, 이들은 다양한 그룹의 대표자로서 제각기 삶의 양식을 대변하여 당대의 현실을 표현하고 있다(Park YS 1992).

      본 연구에서는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창작된 염상섭의 소설「삼대」와 그 속편인「무화과」, 박태원의 장편소설「천변풍경」과 중편「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분석하였다. 한일강제병합 이후 조선에 강제적으로 이식된 일본문화와 일본을 통해 유입된 서구문화가 우리의 전통문화와 뒤섞이면서 경성 사람들의 식생활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알아봄으로써 한국의 전통음식이 다양한 음식문화와 어떻게 공존하게 되었는가를 연구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염상섭 소설「삼대」와 그 속편인「무화과」는 1931년 1월부터 1932년 11월까지 거의 2년 동안 지면을 달리하여 각각 조선일보와 매일신보에 연재된 소설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움출판사의「삼대」(초판 3쇄, 2017년 6월 15일 발행)와 두산동아의「무화과」(초판 3쇄, 1997년 8월 1일 발행)를 분석하였다. 박태원의「천변풍경」은 1936년 8월부터 10월까지 출간된 조광 2권 2호부터 10호에 연재되었고,「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1934년 8월에서 9월까지 조선중앙일보에 실린 소설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학사상의「천변풍경」(초판 2쇄, 2013년 6월 17일 발행)과 문학과지성사의「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초판 15쇄, 2011년 8월 12일 발행)을 분석하였다.

      

      
        2. 이론적 배경
        
          1) 세태소설의 특징
          1930년대에 집필된 세태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소설이 집필되는 바로 그 시대이며, 소설의 스토리텔링도 실제에서 가져와 세밀하게 묘사할 정도로,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사회상과 생활상을 연구하는 좋은 재료가 된다. 세태라는 용어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36년에 발표된 두 편의 상이한 소설, 박태원의「천변풍경」과 이상의「날개」를 리얼리즘의 관점에서 분석한 최재서의 ‘리아리즘의 확대와 심화-「천변풍경」과「날개」에 관하야’(조선일보 1936. 10. 31∼11. 7)라는 글에서이며, 세태소설에 대한 논의는 임화의「세태소설론」,「문학의 논리」 등에 의해 더욱 확장되었다(Park BS 1995). 우리는 1930년대의 생활상을 그 당대를 살고 있던 작가가 일상생활을 세세하게 묘사한 세태소설을 통해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집필된 대표적인 세태소설로는 박태원의「천변풍경」,「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채만식의「탁류」,「태평천하」, 김남천의「대하」를 비롯해서 염상섭의「삼대」,「무화과」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30년대에 집필된 세태소설 중에서도 군산 등 전라도 일대를 배경으로 한 채만식의「탁류」나 개화기의 평안도 관서지역을 배경으로 한 김남천의「대하」를 제외하고, 1930년대 초의 경성을 배경으로 창작된 염상섭의 소설「삼대」와 그 속편인「무화과」, 1930년대 중반의 경성을 배경으로 창작된 박태원의「천변풍경」과「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분석하였다.

          염상섭은「삼대」에서 ‘밥 한 끼에 정조도 파는데, 거지사회에서는 오전, 십전에도’라고 궁핍한 사회를 증언하고 있다. 1930년대는 신문소설의 전성시대였다. 5개의 일간지에는 각 신문 당 두 세편의 소설이 연재되었고, 독자들은 소설을 읽기 위해 신문을 구독할 정도로 소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그 소설의 상당수가 세태소설이었다.

          염상섭(1897. 8. 30.∼1963. 3. 14.)의 많은 작품은 시간적으로는 그가 살던 그 시대, 공간적으로는 그가 대부분의 삶을 거주했던 경성(해방 후 서울)을 배경으로 집필되었다. 일제강점기의 다른 작가와는 달리 그는 단 한 편도 역사소설을 쓰지 않았다. 그것은 그만큼 그가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에 충실한 작가라는 반증이다. 그의 소설 중에서 특히 1931년 발표된 장편「삼대」(조선일보, 1931. 1. 1.∼9. 7)와 「삼대」의 속편으로 집필된 「무화과」(매일신보, 1931. 11. 13∼1932. 11. 12)는 현실과 밀착된 구체적 묘사와 생동감 있는 언어를 동원해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으로써 뛰어난 현실성을 획득하고 있는 세태소설의 대표작이다. 염상섭의 소설은 비록 소설적 허구의 틀을 갖고 있으나, 의식주와 같은 삶의 기본 요건에 대한 충실한 묘사를 하고 있다. 당대 재력가가 사망했을 경우 재산분배가 어떻게 되는지를 첩과 아들, 며느리 등 각 자손별로 세밀히 상속 내역이 적혀 있고, 상을 당했을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발인되는지 묘사도 되어 있어서 1930년대 사회를 엿볼 수 있는 일종의 풍속지 역할을 하고 있다.

          박태원(1909. 12. 7.∼1986. 7. 10)은1936년「조광」지에 「천변풍경」을 연재했고, 1938년 장편「천변풍경」과 단편소설집「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을 출간했다.「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등에서 볼 수 있는 박태원의 초기 작품 세계는 일상적인 현실을 살아가는 개인적 존재의 심적 상태를 어떻게 드러내는가 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박태원은 주로 경성부 서민들의 삶과 행태,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휩쓸려 가는 인물들을 묘사하여 소설을 통해 1930년대 도시생활의 면모를 알 수 있다(Kwon YM 2009).「천변풍경」은 일제강점기 경성의 중심을 가로지르던 청계천 주변의 이발소, 안경점, 카페, 한 약방, 포목전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제1절 청계천 빨래터부터 제50절 천변풍경까지 총 50절로 구분되어 있다.

        

        
          2) 세태소설의 배경
          (1) 시간적 배경

          「삼대」는 염상섭의 소설들 대부분 그렇듯이 현재적 시간에 충실해서, 1920년대 후반부터 소설이 집필되던 당시인 1930년대 초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31년 1월 1일부터 신문에 연재된「삼대」는 겨울을 배경으로 설날과 정월대보름을 지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즉, 소설이 연재되어 독자들이 읽는 그 순간의 현실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설적 시간과 현실적 시간을 거의 일치시킨 것이다. 장편소설「삼대」는 졸부 조의관과 교회 장로인 조의관의 아들 조상훈, 그리고 조상훈의 아들 조덕기 등 조씨 3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이다. 봉건적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돈을 최우선시하는 조의관, 미국 유학을 통해 신문물을 접했지만 주체성을 잃고 타락한 조상훈,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조덕기 등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충돌하고 몰락해가는 삼대의 삶을 통해 1930년대 초 경성 재산가 집안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삼대」에 등장하는 제 2차 공산당 사건 탄압에 관한 대화를 보면 당대 대중들의 삶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창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매일신보」에 연재된 소설 「무화과」도 첫 회에 만주사변을 언급하면서 허구적 창작인 소설과 실재적 현실의 일치를 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주사변은 1931년 9월 18일 밤 10시 만주 봉천 북쪽 유조구의 선로가 누군가에 의해 폭파되면서, 이것을 중국군의 소행이라며 일본군이 대대적으로 만주를 침공한 사건이다. 「무화과」는 소설 연재 2개월 전 일어난 만주사변을 언급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박태원의「천변풍경」과「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는 1930년대 중반의 경성 서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장편「천변풍경」은 1년 사계절 변화하는 청계천 풍경과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경성에 사는 26세 소설가 구보씨가 어느날 정오쯤 집을 나서서, 새벽 두시에 다시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경성 시내를 배회하며 하루 동안 겪은 일을 그리고 있다.

          (2) 공간적 배경

          「삼대」와「무화과」 모두 경성부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마치 카메라로 샅샅이 경성을 훑듯 염상섭의 문체는 1930년대 초의 경성을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 일본은 조선의 한성부를 경성부로 개칭하고, 경기도에 포함시켜 지위를 낮추었다. 해방 전까지 일제는 크게 몇 차례의 행정구역 개편을 실시하였는데, 1914년에는 경성부 내부의 각 지역을 정(町)으로 개칭했다. 일제는 끊임없이 도성의 성벽이나 궁궐의 담을 허물고, 그곳을 관통하는 도로나 전차 등 철로를 만들어 조선의 전통적 공간을 해체하며 주체성을 말살시키려고 노력했다. 대표적인 것이 창경궁과 종묘 사이로 전차가 다니게 한 종묘관통선인 제6호선 공사를 들 수 있다(Yeom BK 2016). 1930년대 경성부는 청계천을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져 있었다(Noh JS 2014). 염상섭의 소설「삼대」와「무화과」에 나타난 공간을 음식문화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청계천을 중심으로 북쪽의 종로 근처에는 조선요릿집 등이, 청계천 남쪽의 충무로, 명동 등 남대문 근처에는 일본식 국숫집인 소바 집이나 일본 요릿집이, 그리고 그 중간 부분에는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청요릿집이 위치해 있었다. 일제 강점기가 지속될수록, 즉 1930년대 후반부로 갈수록 일본식 요릿집이나 국숫집이 청계천 북쪽으로 진출하고, 청요릿집 역시 경성부 전역으로 세력을 확산하며, 요릿집들은 더욱 늘어났다. 1936년 12월 4일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당시 카페, 바, 음식점 수는 2,564곳이고, 149,000명의 손님들이 그곳을 이용했다. 또 경성 시내와 교외로 범위를 한정하면 약 50개의 요릿집(요정, 요리옥)이 있었다(Kim DS 2017). 박태원 소설은 그가 거주하던 종로와 청계천변, 청진동, 관철동과 그 이웃 동네 서울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박태원은「낙조」,「골목 안」,「천변풍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다양한 각도에서 1930년대 서울 한복판에 살던 서울 사람들의 운명을 소설화했다(Cheon JH 2011). 경성 시내 청계천변의 모습은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다. 청계천 주변이라고 해도 남쪽과 북쪽에 있는 가게의 풍경이 다르다. 북쪽에는 이발소, 한약방 등이 있고, 일본인이 많이 사는 남쪽에는 고급 포목전이나 카페 ‘평화’가 있다.

        

      

    

    

  
    
      결과 및 고찰
      
        1. 1930년대 식문화 실태
        
          1) 음식 생산의 주체 : 여성
          조선인 3명이 모이면 그 중 한 명은 빚쟁이거나 병자 또는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이고, 때로는 3명 다 그럴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 「삼천리」의 권두언은 1930년대 초 조선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Kwon DE 1931). 염상섭의「삼대」와「무화과」의 많은 등장인물들은 독립운동과 연관되어 경찰서에 끌려가 며칠 혹은 한 달 이상 유치장에 있다가 풀려났다. 이렇게 병든 사회에서 소설 속 여성들은 자신의 지위, 역할에 대해 고민했다. 소설 속에서 밥 짓고 식사 준비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성들의 일이었다.「무화과」에는, 보통학교만 나온 이원영의 부인이 남편의 첩이라고 생각되는 여자에게 상을 내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부분이 있다. 또한「삼대」에서 조덕기의 편지 내용을 보아도 염상섭은 시대가 변해도 여성이 밥을 하고 아이를 기르는 전통적 역할은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시중이나 들라고 공부는 부리만 따게 하고 음식 솜씨를 가르쳤던가 생각하면 또 화가 난다. (중략) 이 세상 여자가 모두 공부를 하고 나면, 누가 밥을 짓고 옷을 꿰메고 아이를 기르는지 그것도 모를 일이다(Yum SS 1997,「무화과」p387).’
‘여자는 밥만 짓고 아이만 기르라는 거냐고 흔히 말하데 마는 세상에는 밥 짓고 아이 기를 손이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나(Yum SS 2017,「삼대」p 310).’

          「삼대」나「무화과」 모두 경성 중상류층 집안의 주인공들은 독립운동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일제에 고초를 겪으며 서서히 무너져 갔다. 그 과정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은 생존을 이어가는 최소의 행위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밥을 하는 주체는 언제나 여성이었다.

        

        
          2) 상(床) 문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는 조선에 오는 일본인들을 위해 일어로「조선의 습속」이라는 책을 1926년부터 매년 개정판으로 발간했다. 이 책에 의하면 ‘조선 사람들은 식사 때마다 따뜻한 밥을 지어 절대로 식은 밥을 먹지 않았다. 식사는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고, 식후에는 차를 마시지 않으며 밥을 짓고 난 솥에 물을 붓고 데운 물을 마신다’라고 나와 있다. 조선에서는 아침밥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반찬 수도 아침이 가장 많았다. 세태소설 속에는 ‘조반을 먹고’ 라는 단어가 수없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 조선 사람들의 일상에서 조반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컸다. 식사는 대부분 혼자 상에 앉아 먹는 독(외)상 차림인데, 이것은 조선 중기 확립되었다가 일제강점기부터 서서히 사라져 1920년대부터 상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먹는 형태(두리반)로 바뀌었다(Han BJ 2001).「삼대」의 중심인물인 조씨 일가는 집에서 하인들이 차려 주는 밥을 주로 혼자서 먹었다. 그러나 가끔 친구들이 찾아올 때나 부부, 혹은 이와 비슷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겸상을 하기도 했다. 남자들끼리 식사를 하고 나면 여자들이 상을 차려 먹었다. 전통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남녀가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삼대」,「무화과」 등 소설 속 장면들에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한 상에서 부부가 아닌 남녀가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것만으로도 내연관계라고 생각했던 시기였다.

          
            ‘병화는 주인과 겸상을 해 밥을 먹는 것이었다. 마누라는 안방을 아니 치웠다고 사내들의 밥상은 건넌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Yum SS 2017,「삼대」p 247).’
            ‘별안간 잔칫집이 된 듯이 법석을 하고 뒤웅신을 신고 열시나 돼서, 겨우 교자상 하나가 아랫방에 들어갔다. 외상 하나 겸상 하나를 들여보내려니까 시누이가 내려와서 큰상 하나에다가 그대로 보아도 좋다니까 그렇게 만든 것이다. (중략) 게다가 남녀와 한상에 셋 겸상으로 밥을 먹을 때야 묻지 않아도 알조라고 안방에 들어앉아 혼자 앓는다(Yum SS 1997, 「무화과」p 388).’
          

          조선총독부가 발간한「조선의 습속」에도 방 안에서 남녀는 함께 식사하지 않으며, 남성들은 따뜻한 아랫목, 여성들은 차가운 윗목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한 가족일지라도 남자는 여자의 공간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여자도 남자의 공간을 엿보거나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3) 경성부민 계층별 식생활
          경성의 인구는 1910년대의 25만 명에서 1930년에 35만 명, 1935년에는 40만 명으로 폭발적 증가를 이루었다. 일제강점 기간 동안 재조일본인의 수는 조선 전체 인구의 2% 정도에 불과했지만, 경성부 인구구성은 특수했다. 경성부 전체 인구의 15∼25%를 일본인이 차지할 정도로 경성부에는 일본인들이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었다(Yeom BK 2005). 1931년 조선총독부가 기록한 경성의 인구분포 현황은 Table 1과 같다. 일본인의 인구가 100,323명으로 경성부 인구 365,432명의 27%를 상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성부 거주 일본인들은 대부분 상류층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고, 식생활에서도 전통적인 한식 문화와 다른 소비행태를 보였다. 일본인들의 식생활 문화는 경성부민의 식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변화의 흐름을 주도했다. 이런 양상은 당시 집필된 세태소설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Table 1. 
				
            

            
              The population of Gyeongseong
            
            

          

          
            
              
                	
                	The number of
households
                	Population
              

              
                	Residence
                	Dwelling
                	Male
                	Female
                	Total
              

            
            
              	Japanese
              	21,795
              	23,497
              	50,935
              	49,388
              	100,323
            

            
              	Korean
              	47,013
              	53,409
              	132,305
              	128,927
              	261,232
            

            
              	Chinese
              	498
              	628
              	2,975
              	445
              	3,420
            

            
              	Other foreigners
              	147
              	167
              	232
              	225
              	457
            

            
              	Total
              	69,453
              	77,701
              	186,447
              	178,985
              	365,432
            

          

          
            
              1)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1931.
            

          

          

          염상섭의「삼대」,「무화과」의 중심인물이 최상위 생활을 영위하던 경성 재력가와 신문사 영업국장 등 상류층이라면, 박태원의「천변풍경」에는 청계천 주변의 서민들, 이발소 직원, 한약방 조수, 카페 여급, 시골에서 상경한 셋방 가족 등 하층계급이 많이 등장했다. 박태원의「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은 그 중간에 있는 지식인 소설가 등 중산층 생활을 보여주었다. 세태소설 속 경성부민의 계층 별 식생활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Gyeongseong's dietary life by population class
            
            

          

          
            
              
                	
                	Food
                	Location
                	In novel
                	Page
              

            
            
              	Upper
class
              	Gyoja table
              	Korean
restaurant
              	Such a man blew our family's entire property, and now, could not afford even a Korean restaurant, would also be treated less if he visits the Gisaeng house.
              	Samdae
522p
            

            
              	I've been entering Korean restaurants after starting my career at the newspaper company, but now it's director of sales I will be dealing, and it makes me think that I might have to visit the Giaseng houses, which is funny.
              	Muwhagwa
38p
            

            
              	Gisaeng
house
              	Wonyoung sitted down to ask, just then served the feasted Gyoja table at the living room.
              	Muwhagwa
109p
            

            
              	Dumplings,
honey,
injeolmi,
pyeonyuk
              	Home
              	Probably not a lots of left overs from the New year's feast, but wealthy family was different, thought Pilsoon.
Dumplings, dry foods, wet foods, and Injeolmi with honey... the table is full.
              	Samdae
603p
            

            
              	Western food
              	Hotel
restaurant
              	Although he is old, but a man of great stature and wealth- that could be the owner of newspaper company, approached first and even invited to hotel restaurant is not quite dishonored, considering as a social situation.
              	Muwhagwa
175p
            

            
              	Omelets,
ice creams
              	School
              	Moonkyung is from a wealthy family. For twenty-years she never experienced starvation. (interruption) Education- She is proud of being graduated high school with honors. But what they taught was making omelets and ice creams, and learning western table manners.
              	Muwhagwa
223p
            

            
              	Western
food
              	Department
store's
restaurant
              	The man honored that his brother-in-law was a member of an assembly, and he occasionally took his family to lunch at the restaurants located in department stores (interruption).
              	Cheonbyeonpunggyeong
47p
            

            
              	Department store's restaurants, the place is not for unhappy and sad people. (interruption) But Hanako's party was the happiest, and the most luxury comparing to any others.
              	Cheonbyeonpunggyeong
263p
            

            
              	Middle
class
              	Oden
(fish cake)
              	Oden
bar
              	Deokki, who does not enjoy alcohol, made a wry face after seeing that huge oden dish. Everything could not satisfy his fine taste.
              	Samdae
15p
            

            
              	Udon
(noodle)
              	Noodle
bar
              	“It doesn’t matter at all! It’s not a restaurant, only Japanese noodle bar, just let us even sit by the fire.” said Byeongwha, and goes ahead.
              	Samdae
71p
            

            
              	Whiskey
              	Cafe
              	He was gathered by three or more waitresses by himself, and this young owner of jewel shop in Jongno was bluffing with a whole bottle of ‘King of Kings’, several dishes that are left over after dipping few spoons, fruits that were ordered because the girls asked, cakes, creams…
              	Cheonbyeonpunggyeong
119p
            

            
              	
                Tangsuyuk,
                jajangmyeon
              
              	Chinese
restaurant
              	The woman was so thrifty, she did not care ordering Jajangmyeon, but Tangsuyuk is not allowed because she feels 'too much'. So Kim thought, today, no matter what, he will must order Tangsuyuk and half a bottle of kaoliang liquor.
              	Cheonbyeonpunggyeong
281p
            

            
              	Sukiyaki,
canned food,
tonkatsu,
oyakodon,
snacks, sake
              	Japanese
bistro
              	He sells roasted chestnuts and no clue how he came up with the money, but there are already more than six bottles of sake on the table.
              	Cheonbyeonpunggyeong
355p
            

            
              	Beer
              	Cafe
              	Moreover, he was proud of himself that he could afford bottles of beer while others are drinking a cup of tea that costs only 10 jeon, and this could be one of his delighting moments.
              	SoseolgaGubossi-ui1 il
436p
            

            
              	Lower
class
              	
                Selleong
                -tang
              
              	Korean
bistro
              	Pilsoon looked at a loss what to serve for the rich boy.
“What should we order, there will be no such western cuisine.” Wonsam blinks, and thought about what was right. “Western cuisines are non-sense!” then laughed. “How about Seollengtang?” he asked.
              	Samdae
560p
            

            
              	Bento
(Lunch box)
              	Home
              	He pulled over his blue colored workwear, then picked up his Bento, went out and did not look back.
              	Muwhagwa
682p
            

            
              	They looked like students, but were just on the way home from the factory, and hold the Bento wrapped in a cloth on their hands.
              	Cheonbyeonpunggyeong
53p
            

            
              	
                Kimchi
              
              	Home
              	“I wish we had enough, even if it is an old kimchi. We are done after tomorrow.”
              	Cheonbyeonpunggyeong
26p
            

            
              	Peanuts
              	Stand-up
bar
              	Mandol just remembered from his memories, that one day his father is going to get a handful of peanuts for drinking. Okay then! thought himself, maybe there must be something if he goes and see him, and he ran to the stand-up bar that he just saw his father entering a few minutes ago.
              	Cheonbyeonpunggyeong
101p
            

            
              	Cinnamon
              	Herbal
medicine shop
              	Suddenly it came up in his mind that cinnamons from the day before yesterday are running short, and thought to ask for more tomorrow, and for that greed….
              	Cheonbyeonpunggyeong
112p
            

            
              	Noodle,
pyeonyuk
              	Noodle
restaurant,
the butcher's
              	She turned around and bought some noodles, and made few steps more to buy Pyeonyuk at the butcher’s… carrying them on her own hands, she felt honorable, and gently headed to the herbal medicine shop, which was her oldest relationship in this town.
              	Cheonbyeonpunggyeong
186p
            

            
              	Oiji
(pickled
cucumber),
kongjaban
(beans cooked
in soy sauce),
jjigae
(stew)
              	Home
              	But Kimiko found out that, even a Jjjigae that three of them are definitely going to share, Geumsun never made her move to cook them first. And she eats a quick breakfast of something simple like Oiji and Kongjaban. Geumsun waited until they stood up, and then puts up the pot on the stove and stirs the Jangs(sauce).
              	Cheonbyeonpunggyeong
255p
            

          

          

          염상섭의 소설에서 지주, 언론인, 유학생들이 요릿집과 호텔 식당, 교외의 유흥 공간인 절에서 풍성하게 음식을 소비했다면, 박태원의 소설에서는 청계천 주변 서민들의 팍팍한 삶이 묻어난 음식이 등장하였다. 일제강점기 경성의 평범한 서민들이 먹는 음식들은 밥과 콩나물국, 배추김치, 오이지, 콩자반 등에 불과했다. 천변 사람들은 빨래터에 모여 묵은 통김치나마 넉넉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할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였다. 국수가 들어있는 장국은 가장 보편적인 음식이었으며,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으로는 떡국과 국수가 자주 등장했다. 서민층의 외식 메뉴인 설렁탕은 끼니를 때우기 위해 먹었던 대표적인 음식이었다. 당시 설렁탕 한 그릇의 가격은 약 10전으로 냉면이나 장국밥이 15전 하던 것에 비해 아주 저렴했었다. 달걀 하나 값이 4전이었으므로 설렁탕 한 그릇이 달걀 3개 값이 안 되었던 것이다(Yeom SS 2017). 또한, 서민들은 결혼식 날에나 요릿상을 마주 할 수 있었다.「천변풍경」에서 결혼식이 되어야 겨우 장국 한 그릇 얻어먹는 동네 사람들의 형편과 딸 시집보내기 위해 다방골 요릿집에서 오 원을 주고 차려온 큰 상이 결혼식 음식의 전부인 청계천변 서민들의 궁핍한 삶이 드러나 있다. 그 시절 용산의 공장에 다니던「삼대」의 필순이나 철공장에 다니는「무화과」의 완식이, 전매국 공장 여직공들처럼, 직장인들은 ‘벤또’를 싸가지고 다녔다. 당시 진고개 등에 있던 일본식 제과점에서는 센베이, 모찌떡 등 일본과자가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부 고급과자들은 한 상자에 오 원인데, 최고급 요릿집인 ‘명월관’의 1인 식사 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명치옥’이라는 일본 과자 집에서 파는 과자들은 그 만큼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 반면 서민들의 주전부리 중 하나는 계피였다.「천변풍경」의 이발소에서 일하는 소년 재봉은 한약국 조수로 일하는 친구에게 계피를 얻어먹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4) 음식 배달문화
          「삼대」와 「무화과」를 보면 배달문화 및 테이크아웃 음식문화가 일상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30년대의 경성은 도시화,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외식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집에서 집밥을 먹기도 했지만, 밖에서 중식(청요릿집), 일식(일본식 요릿집), 양식(호텔 식당 등), 한식(요릿집, 장국밥집)을 사 먹었다. 또, 가정에서 식당으로 주문을 하면, 요릿집에서는 교자상으로 배달을 했고, 청요리, 국수, 설렁탕 등 음식은 물론 반찬, 식재료까지 배달이 되었다. 세태소설 속 경성부민의 상황에 따른 배달음식 종류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Gyeongseong's food delivery
            
            

          

          
            
              
                	Novel
                	Food
                	Situation
                	Page
              

            
            
              	
                Samdae
              
              	Chinese dish,
kaoliang liquor
              	Sanghoon, who is running a church business, gathered with church people at the reception room and orders Chinese food in the middle of the night while playing Mah-jong(gambling).
              	179
            

            
              	Side-dish,
grocery
              	Byunghwa delivers tofu, bean sprouts and others by bicycle from the side-dish store Sanhaejin.
              	486
            

            
              	Noodle
              	A waitress at the oden bar, Kyungae, calls out for noodles from the noodle bar located at Jeoksun-Dong, cooks the soup that goes with the noodles by herself, and makes the table.
              	527
            

            
              	
                Seolloengtang
              
              	Wonsam, a man servant, goes to the restaurant and orders Seolleongtang and brings it home.
              	561
            

            
              	
                Muwhagwa
              
              	Gyoja table
              	Honggeun, a director of finance at the newspaper company, orders Gyoja table delivery service at the restaurant while playing Mah-jong.
              	183
            

            
              	Western-styled
bento
              	Moonkyung, who is studying abroad in Japan, delivers western-styled bento(lunch box) to prison for her friends Jongyub and Bongik.
              	413
            

            
              	Gooksujangguk
(noodle soup)
              	Chaeryun, a mistress of Lee Won-Young who is the sales director of newspaper company, tries to deliver to the noodle bar then gave up.
              	761
            

            
              	
                Cheonbyeon
                punggyeong
              
              	Wedding feast
table
              	Ippeunyi’s mother who is a sewer, receives Ippeunyi’s wedding feast table delivery that costs 5 won from Dabanggol restaurant.
              	75
            

            
              	Chinese dish
              	Ahnseongdek, who is a mistress of Minjoosa orders Chinese food, and the delivery man delivers the food in the box.
              	85
            

            
              	Naengmyeon,janggukbap,daegutang,
dumplings,
bibimbop
              	The delivery man puts the food in a wooden box on his shoulder, and delivers by bicycle, for the homeless people who lives under the Chunggyechun bridge.
              	100
            

            
              	Dumplings
              	Ippeunyi’s mother orders dumplings from Chinese restaurant for her daughter, then the Chinese deliverer delivers.
              	180
            

            
              	Lunch
              	Minjoosa wins money by playing Mah-jong, then orders lunch and liquors at the western restaurant.
              	243
            

          

          

          배달 주문은 당시 중류층 집안에 퍼지기 시작한 전화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했고, 가게에 들러 구두로 주문을 하면 배달원이 집까지 배달해주는 시스템도 자리 잡고 있었다. 배달처가 가깝거나, 배달 물건의 무게가 적게 나가면 가게 점원이나 주인이 직접 걸어서 배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배달 운송수단은 자전거였다. 식당에 그릇을 들고 가서 원하는 음식을 직접 테이크아웃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다.「삼대」나「무화과」에 나온 물가에 의하면, 달걀 하나에 4전, 대중적 담배인 피죤 한 값이나 설렁탕 한 그릇 값은 불과 10전이었다. 당시 화폐 15,000원은 설렁탕 15만 그릇, 담배 15만 갑의 값에 해당된다.

          염상섭, 박태원이 쓴 세태소설 속의 등장인물은 음식을 수시로 주문해서 먹었다. 배달로 주문하는 음식은 일식, 중식, 한식 등 다양했다. 가정집이나 사무실에서 주문하는 음식들은 주로 소바와 청요리, 그리고 설렁탕이나 장국이었다. 요릿집에 전화를 하면 교자상으로 차려서 한 상 차림 전체가 통째로 배달되었다. 심지어 서양식당에도 주문을 하면 런치가 집까지 배달되었다. 값싼 장국도 배달이 가능하였다.「무화과」에서 등장인물이 일본국수를 배달 시켜 먹으려다가 장국을 사가지고 오자고 의견을 모으는 장면이 있다. 이것은「무화과」의 소설 전개에 있어 당시의 평범한 일상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1930년대 초 경성의 중산층 사람들이 어떻게 식사를 했을까를 유추할 수 있는 귀중한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떡국을 쑤어 먹는 것이 가장 일상적인 식사 방법 중의 하나라면, 배달 음식으로는 일본 국수 혹은 장국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민들의 배달음식을 정확하게 묘사한 부분은「천변풍경」 제10절 ‘사월팔일’에 나와 있다. 서민들이 배달해 먹었던 비교적 값싼 음식들은 냉면, 장국밥, 대구탕, 만두, 비빔밥 등이었다.

        

      

      
        2. 1930년대 식공간과 음식
        일제강점기 세태소설에 등장하는 식공간은 대부분 경성부 내 실존했던 장소이다. 양식당, 요릿집, 제과점, 중식당, 카페 등 등장인물들이 드나드는 공간은 1930년대 경성 중심부에서 실제로 영업했던 유명한 외식 장소였다. 경성부 내 실존했던 식공간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Actual dinning locations in novels of manners that existed in 1930
          
          

        

        
          
            
              	Novel
              	Location
              	Category
              	Address
            

          
          
            	
              Samdae
            
            	
              Chungmokdang
            
            	Western restaurant
            	Gyeongseong-bu Namdaemuntong 3-10
          

          
            	
              Sanhaejin
            
            	Grocery store
            	Gyeongseong-bu Bonjeong 1jeongmok
          

          
            	
              Muwhagwa
            
            	
              Myeongwolgwan
            
            	Korean restaurant
            	Gyeongseong-bu Donui-dong 145
          

          
            	
              Samwolobokjeom
            
            	Department store
            	Gyeongseong-bu Bonjeong 1jeongmok 53
          

          
            	
              Hwagyesa
            
            	Temple Gyeonggi-do
            	Goyang-gun Sungin-myun Suyuri 16
          

          
            	Chosun hotel
            	Hotel
            	Gyeongseong-bu Janggokchunjeong Hwangudan
          

          
            	
              Myeongchiok
            
            	Bakery
            	Gyeongseong-bu Myeongchijeong 25
          

          
            	
              Miinjwa
            
            	Cafe
            	Gyeongseong-bu Bonjeong
          

          
            	
              Daegwanwon
            
            	Chinese restaurant
            	Gyeongseong-bu Gwansu-dong 144
          

          
            	Suzuran
            	Western restaurant
            	Gyeongseong-bu Yeongnakjeong 2jeongmok 60
          

          
            	
              Bomunsa
            
            	Temple
            	Gyeonggi-do Goyang-gun Sungin-myun Shinsulri
          

          
            	
              Cheonbyeon
              punggyeong
            
            	
              Hwasinsang
            
            	Department store
            	Gyeongseong-bu Jongro 2jeongmok 3
          

          
            	
              Jeongjaock
            
            	Department store
            	Gyeongseong-bu Hwanggeumjeong 28
          

          
            	Pyeonghwa cafe
            	Cafe
            	Gyeongseong-bu Daokjeong 1
          

          
            	
              Soseolga Gubossi-ui
              1 il
            
            	
              Daechangock
            
            	Korean bistro
            	Gyeongseong-bu Jongro 2jeongmok
          

        

        

        
          1) 한식(韓食)
          (1) 요릿집

          일제강점기 35년동안 조선은 모든 것이 궁핍했다. 그래도 경성은 가장 식생활 수준이 높은 근대화 된 도시였으며, 사람들은 집밥을 먹는 것 이외에도 외식을 많이 하였다. 외식에서 최고급 식공간은 요릿집이었다. 세태소설에 등장하는 한식의 종류와 식공간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Korean food(韓食) and dining location
            
            

          

          
            
              
                	
                	
                  Samdae
                
                	
                  Muwhagwa
                
                	
                  Cheonbyeon
                  punggyeong
                
                	
                  Soseolga
                  Gubossi-ui 1 il
                
              

              
                	
                	Food
                	Place
                	Food
                	Place
                	Food
                	Place
                	Food
                	Place
              

            
            
              	Staple
              	Noodle
              	Wedding
hall
              	Gyoja table
              	Gisaeng house,
Korean
restaurant
              	
                Guksu jangguk
              
              	Home,
Korean
bistro
              	
                Seolleong
                -tang
              
              	Korean
bistro
            

            
              	
                Seolleongtang
              
              	Korean
bistro
              	
                Seolleongtang,
                jangguk
              
              	Korean
bistro
              	Naeng myeon,jangguk-bap,
bibimbap
              	Korean
bistro
              	-
              	-
            

            
              	Bento
(Lunch box)
              	Home
              	Doenjang-jjigae,tteok-guk,miyeokguk-bap,bibimbap,
porridge,
noodle,
bento
              	Home
              	Gomguk,kongnamul-gukbap,
bento
              	Home
              	-
              	-
            

            
              	Side
              	Dumplings ,
Pyeonyuk and
Chojang
              	Home
              	
                Kkakdugi
              
              	Grocery
store,
Temple
              	Daegutang,
dumpling
              	Korean
bistro
              	-
              	-
            

            
              	-
              	-
              	Kimchi,
braised fish,
stir-fried pork
              	Home
              	
                Pyeonyuk
              
              	butcher's
              	-
              	-
            

            
              	-
              	-
              	-
              	-
              	Kimchi, oiji,jjanji,
kongjaban ,
pickled garlic,
kkakdugi,
saeu-jeot
              	Home
              	-
              	-
            

            
              	Dessert
              	Tangerine
              	Grocerystore
              	Hwachae
(fruit salad)
              	Korean
restaurant
              	Cinnamon
              	Herbal
medicine shop
              	Peach
              	Train
station
            

            
              	Injeolmi
(Rice cake)
              	Home
              	Tangerine,
apple,
peanuts
              	Home
              	Peanuts
              	Stand-up bar
              	Watermelon,
banana
              	Street
stall
            

            
              	-
              	-
              	-
              	-
              	Roasted chestnuts
              	Street stall
              	-
              	-
            

            
              	-
              	-
              	-
              	-
              	Sirutteok, fruits,
rice cake
              	Home
              	-
              	-
            

            
              	Beverage
              	Tea
              	Hotel room
              	
                Jeongjong,
                sikhye
              
              	Korean
bistro
              	
                Makgeolli
              
              	Stand-up bar
              	-
              	-
            

            
              	
              	
              	Tea,
sungnyung,
milk
              	Home
              	
                Soju,
                sungnyung
              
              	Home
              	-
              	-
            

            
              	
                Makgeolli
              
              	Stand-up bar
              	-
              	-
              	-
              	-
              	-
              	-
            

            
              	
                Sungnyung
              
              	Home
              	-
              	-
              	-
              	-
              	-
              	-
            

          

          

          ‘명월관’, ‘태화관’, ‘식도원’ 등 한식 요릿집의 중심은 술과 안주였다. 식사는 술과 안주가 나오고 유흥이 이어진 뒤 맨 마지막에 나왔으며, 간단한 후식이 제공되었다(Joo YH 2013). 근대식 고급 요릿집이 등장한 것은 1903년이었다. 현재 광화문 동아일보사 자리인 황토현 네거리에 있던 ‘명월관’을 최초의 요릿집으로 꼽을 수 있는데, 2층 규모의 목조 건물이었던 ‘명월관’은 구한말 궁내부 주임관으로 궁중요리를 하던 대령숙수 안순환이 운영하였다. 1909년 관기가 해체되자, 갈 곳 없는 기생들이 대거 ‘명월관’으로 몰려왔다. ‘명월관’에서는 조선 궁중의 음식과 비슷한 음식들이 준비되었다. 언론계 인사치고 ‘명월관’에 드나들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그 이유는 ‘명월관’에 장춘원이라는 그윽한 특실이 있었고, 2층의 커다란 홀에서 다양한 피로연을 개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Seo ES 등 1973). ‘명월관’은 1919년 화재로 소실되었다. 인사동 순화궁에 있던 ‘태화관’도 ‘명월관 별관’이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했지만, ‘태화관’은 1919년 3․1 독립선언문이 낭독되면서 일제의 압력으로 문을 닫고 주인 안순환은 다시 청계천 입구(옛조흥은행 본점 자리)에 ‘식도원’이라는 요릿집을 열었다. 1931년 연재된「무화과」 첫 부분부터 등장하는 ‘명월관’은, 안순환 씨에게서 간판을 넘겨받은 이종구 씨가 현재의 ‘피카디리 극장’ 자리에서 영업했던 돈의동의 ‘명월관’이다. 요릿집의 주요 손님은 궁중 대신들과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었으며, 그들은 주로 신선로를 먹었다. 신선로는 요릿집의 대표적인 메뉴로 자리를 잡았고,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조선을 대표하는 상징적 음식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었다(Kim DS 2017). 요릿집의 가격은 상차림에 따라 달랐는데, ‘명월관’의 경우, 가장 싼 상이 일인당 3원, 가장 비싼 상이 일인당 7원이었다. 즉, 1930년대 초에는 가장 값비싼 음식점이 ‘명월관’과 같은 한식 요릿집, 백화점과 호텔의 양식당이다. ‘명월관’ 같은 고급 요릿집은 최고의 사교장이었으며, 은밀한 접대의 장소이기도 했다. 고급 요릿집 출입은 1910년대만 해도 왕족이나 고관대작, 재경성 일본인 등 특수계층 전담이었지만 1930년대에 오면서 대중화, 일반화되었다.

          (2) 장국밥집, 선술집

          장국밥은 일반 서민들의 대표 음식이었다.「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보면 구보씨가 벗과 저녁을 먹으러 음식점 ‘대창옥’에 가서 설렁탕을 주문하는 장면이 있다. 설렁탕은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초기에는 양반 계층을 비롯한 상류층은 설렁탕을 외면했지만, 점차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를 잡으며 일제강점기 경성부에서 식당문화가 형성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Kim DS 2017). 1930년대 중반에 가면 설렁탕을 고급 음식점에서도 판매했고, 신분에 관계없이 널리 먹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교의 가부장적 관습 아래서 남자들은 독상을 받고 식사를 했었지만, 대중식당이 출현하고 그곳에서 지체 높은 사람들도 여러 계층과 어울려 식사를 하면서 함께 어울려 밥을 먹는 문화가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3) 가정

          1930년대 초 경성 시민들의 주식은 현재와 같이 밥이었다. 사람들은 부엌에서 장작을 넣은 화로를 이용해서 밥을 지었다. 국과 반찬은 전통적으로 집에서 직접 담근 장으로 국을 만들거나 채소를 길러 먹기도 했지만,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반찬가게들이 성업을 했다.「삼대」에는 일본식 반찬가게 개개의 물건 값과 반찬가게에 진열된 식품 종류들, 파 한 단, 치리멘자코(멸치) 한 근, 달걀 세 개, 팥 다섯 곱 등 사고 파는 물건들이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다. 이는 가정에서 자급자족으로 만들어 먹던 식생활 문화에서 반찬 상점에서 구입하는 양상으로 변화되었던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외식은 여전히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삶의 속도가 빨라지고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배달문화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집밥과 외식 사이에 배달 문화가 존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삼대」,「무화과」의 주인공인 조의관의 손자 조덕기, 신문사 영업국장 이원영의 집에는 행랑어멈이 식사 준비를 하여 끼니때마다 상을 내온다.

          
            ‘누구나 나왔으면 하고 문전에서 기웃거리려니까 마침 행랑어멈이 벌써 저녁이 되었는지 밥그릇을 들고 나온다(Yum SS 2017,「삼대」 p 111)’
          

          한편,「천변풍경」의 주인공들인 서민층에서는 직접 삼시 세끼를 준비하여 두세 가지 반찬으로 식사하고, 외식은 특별한 날에만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4) 음식 소비의 특수 공간: 절

          일제강점기 경성에서 가장 특수한 음식문화 공간은 절이다. 당시 절은 종교적 의미를 떠나 교외의 식당, 놀이터 역할을 했었다. 조선 요리옥의 형성에 일본 요리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일본사찰에서 손님에게 차와 음식을 내놓는 풍습이 민간으로 내려와 다반옥으로 변화된 것이(Joo YH 2014), 또 다르게 변질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무화과」에는 등장인물들이 시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새벽에 택시를 불러 동대문이나 청량리 밖에 있는 사찰을 찾아가 그곳에 부속된 집에서 요릿상을 펼쳐 놓고 노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였다. 1930년대에는 교외였던 동대문이나 청량리 밖의 절들이 지금의 호텔과 식당, 놀이공원이 합쳐진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명월관 출신 기생 이난향의 회고에 의하면 요릿집에서 여흥이 있으면 1∼2원을 주고 콜택시를 불러 한강변이나 아니면 도시 외곽의 절간으로 드라이브를 했다고 한다. 그들이 주로 찾는 곳은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탑골승방과 청량리의 청량사, 동대문 밖에 있던 개운사, 우이동에 있는 화계사 등이었다(Seo ES 등 1973). 염상섭의「무화과」에는 화계사와 탑골승방이 주요 공간으로 등장하고, 동대문 밖이나 청량리 절에 놀러 가자는 내용도 있었다. 경성 교외에 있던 절은 이렇게 숙식은 물론 술과 유흥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2) 일식
          (1) 소바집

          소설 속 인물들은 집밖의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대부분 식당에 들어가 함께 밥을 먹으며 대화했다. 그 식당들 대부분이 일본 국수집이었다. 그래서「삼대」에는 등장인물이 국수를 먹는 장면이 자주 묘사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의 가장 대중적인 음식은 국수였다. 쌀에 비해 밀가루는 저렴했고, 먹기에도 간단했다. 당시 일본 소바 집에서는 뎀뿌라 우동 등 국수와 함께 닭고기 얹은 밥도 팔고 있었다. 소바집은 요릿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가볍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었다.「삼대」가 집필되던 1930년대 초 경성 거리에는 여기 저기 일본 국수집이 있었기 때문에 소설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병화도 뜨거운 국수를 걸신스럽게 쭈룩쭈룩 먹고 필순이는 그래도 뎀뿌라 우동 한 그릇을 그럭저럭 다 먹었다(Yum SS 2017,「삼대」p 74).’
            ‘일본 국숫집에 들어가서 전화로 불러 내었다. (중략) 두 사람 몫으로 덴뿌라 우동 두 그릇이 들어온 것을, 채련이는 아침을 오정에나 먹어서 실쭉한 듯이 국물만 마시고는(Yum SS 1997,「무화과」p 604)’
          

          일본 국수집들의 위치는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던 청계천 남쪽, 남산 및 충무로, 진고개 근처에 밀집해 있었으며, 청계천 북쪽인 조선인 거주 지역에도 드문드문 위치해 있었다.

          (2) 카페

          1930년대에는 현재와 비슷하게 양식당이나 일본식 선술집 혹은 청요릿집을 가리지 않고 맥주를 팔고 있었다.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은 오뎅, 소금에 볶은 왜콩(땅콩), 오징어 등을 안주 삼아 맥주와 함께 먹었다. 현재와 달리 당시의 카페라 불렸던 곳에서는 커피나 차가 아닌 술과 음식을 중점적으로 판매했고, 시중을 드는 여급이 있었다. 세태소설 속 카페에는 손님을 접대하는 일본 여성 또는 일본 이름으로 개명한 조선 여급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 기타

          전통적으로 소고기를 즐겨 먹었던 조선인들에게 가장 빨리 영향을 미친 일본 음식은 스키야키였다. 소가 귀해서 식용을 금했던 일본에서는 개항 후 비로소 대중적으로 소고기를 소비했다. 도쿄와 오사카에는 정육점과 우시나베야(쇠고기를 된장으로 끓인 음식)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후 된장으로 끓이는 대신 간장으로 조리는 방식이 개발되어 스키야키의 원형이 탄생했다(Choi IH 2010). 따라서, 1930년대 경성의 일본식당에서는 스키야키를 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대」에 자주 등장하는 일본 음식은 스키야키와 국수 외에도 오뎅, 모찌떡, 센베이 과자, 간즈메(통조림)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통조림은 일본인들에 의해 1892년 제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식품의 산업화가 촉진되면서 통조림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였다(Kim MH 2015). 또한,「삼대」 속 장면을 통해 경성의 고급 일본 식당에서는 음식이 한식처럼 한 상차림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일본의 연회용 요리인 가이세키 형태인 코스 요리로 차례차례 나왔던 것을 알 수 있다.

          
            ‘병화는 오뎅을 반이나 던뻑 떼 물어서 우물우물 씹느라고 미처 대답을 못하다가 반씩반씩 씹는다(Yum SS 1997,「삼대」p 15).’
            ‘그리고 그는 스끼야끼 냄비에서 고기 한 점을 집어먹고, (중략) “여봐. 술 더웠거든 어서 들여오구, 또 뭐, 간즈메 좀, 안주될 만헌 걸루”(Park TW 2013,「천변풍경」p 359).’
          

          「천변풍경」의 ‘제46절 근화식당’은 우미관 옆 관철동에 있는 일본식 식당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사케, 스키야키, 돈까스, 오야꼬 돔부리(닭고기 덮밥), 간즈메(통조림)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세태소설에 등장하는 일본 음식의 종류와 식공간은 Table 6과 같다.

          
            Table 6. 
				
            

            
              Japanese food(日食) and dining location
            
            

          

          
            
              
                	
                	
                  Samdae
                
                	
                  Muwhagwa
                
                	
                  Cheonbyeon
                  punggyeong
                
                	
                  Soseolga Gubossi-ui
                  1 il
                
              

              
                	Food
                	Place
                	Food
                	Place
                	Food
                	Place
                	Food
                	Place
              

            
            
              	Staple
              	Oyakodon,
tempura udon,
noodle
              	Noddle
bar
              	Tempura udon,
buckwheat
noodle
              	Noddle
bar
              	Udon
              	Noddle
bar
              	-
              	-
            

            
              	Kaiseki food
              	Japanese
restaurant
              	-
              	-
              	Oyakodon
              	Japanese
bistro
              	-
              	-
            

            
              	Side
              	Oden,
konjac
              	Oden bar
              	Canned food
              	Home
              	Oden
              	Oden
bar
              	-
              	-
            

            
              	-
              	-
              	-
              	-
              	Sukiyaki,
canned food,
tonkatsu,
snack
              	Japanese
bistro
              	-
              	-
            

            
              	Dessert
              	Mochitteok
(rice cake)
              	Street stall
              	Fruit
              	Cafe
              	Bingsu
(ice flakes),
Senbei
              	Bingsu
store
              	-
              	-
            

            
              	-
              	-
              	Snacks,
senbei
              	Bakery
              	-
              	-
              	-
              	-
            

            
              	Beverage
              	Beer
              	Oden bar,
Japanese
restaurant
              	Beer,
sake,
tea
              	Cafe
              	Beer
              	Cafe,
home
              	-
              	-
            

            
              	Soda
              	Home
              	Milk tea
              	Theater
              	Tea
              	Billiard
hall
              	Beer,
Sake
              	Cafe
            

            
              	-
              	-
              	-
              	-
              	Sake
              	Japanese
bistro
              	-
              	-
            

          

          

        

        
          3) 중식
          경성 사람들이 청요릿집에 직접 가는 경우는 한식 요릿집이나 일식 국수집에 가는 것에 비하면 그 빈도가 드물었다는 것을 세태소설들은 보여 주었다. 왜냐하면, 청요릿집은 아편과 매음의 온상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이다(Kim DS 2017). 청요리는 대부분 배달을 통해 소비되었으며, 서민들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던 것이었다. 청요릿집은 청계천을 경계로 남촌과 북촌으로 구분되던 경성 시내 중간 지점인 청인의 거리에 밀집해 있었고, 청인들이 직접 운영을 했다. 세태소설 속에는 등장인물들이 청요리를 먹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청요릿집에서는 자장면, 달걀 국수, 된장국수, 탕수육, 만두 등을 팔았다. 청요릿집의 국수류는 비교적 가격이 싼 편이었지만, 면 종류에 비해 탕수육은 많이 비싸서 서민들이 쉽게 먹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너무나 돈에 알뜰한 여자가 된장 국수쯤은 말이 없어도, 탕수육만 해도 객쩍은 과용이라고, 이제까지 함부로 시킬 것을 허락지 않던 것이 생각나, 그래 김 서방은, 오늘은 어떤 일이 있든, 탕수육하고 배갈 반 근은 꼭 시키리라고(Park TW 2013,「천변풍경」p 281).’
          

          염상섭에 비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소설을 쓴 박태원의「천변풍경」에는 청요릿집이 빈번하게 등장했다. 서민들에게 탕수육과 된장국수라 불리우던 자장면은 별식이었다. 세태소설에 등장한 중국음식과 식공간은 Table 7과 같다.

          
            Table 7. 
				
            

            
              Chinese food(中餐) and dining location
            
            

          

          
            
              
                	
                	
                  Samdae
                
                	
                  Muwhagwa
                
                	
                  Cheonbyeon
                  punggyeong
                
                	
                  Soseolga Gubossi-ui
                  1 il
                
              

              
                	Food
                	Place
                	Food
                	Place
                	Food
                	Place
                	Food
                	Place
              

            
            
              	Staple
              	Chinese
food
              	Chinese
restaurant
              	Chinese food
              	Chinese
restaurant
              	Jajangmyeon,
egg noodles
              	Chinese
restaurant
              	-
              	-
            

            
              	Side
              	-
              	-
              	-
              	-
              	Dumplings,
tangsuyuk
              	Chinese
restaurant
              	-
              	-
            

            
              	Dessert
              	-
              	-
              	
                Hotteok
              
              	Street
stall
              	-
              	-
              	-
              	-
            

            
              	Beverage
              	Kaoliang
liquor
              	Chinese
restaurant
              	-
              	-
              	Kaoliang liquor
              	Chinese
restaurant
              	-
              	-
            

          

          

        

        
          4) 양식
          (1) 호텔, 백화점

          1917년에 발표된 이광수의 장편소설「무정」에는 일본에서 공부하다 방학을 맞아 황해도 고향으로 가는 여학생이 기차 안에서 샌드위치를 먹는 장면이 나와 있다. 그것은 ‘구멍이 숭숭한 떡 두 조각 사이에 짭짤한 고기가 끼어 있어 전체적으로 특별한 맛은 없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운치 있는 맛이 나는 서양 음식’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서양 음식은 조선에 거주한 일부 서양인들을 통해서도 퍼졌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다. 경성부민이 주로 이용한 서양 음식과 식공간은 Table 8과 같다.

          
            Table 8. 
				
            

            
              Western food(洋食) and dining location
            
            

          

          
            
              
                	
                	
                  Samdae
                
                	
                  Muwhagwa
                
                	
                  Cheonbyeon
                  punggyeong
                
                	
                  Soseolga Gubossi-ui
                  1 il
                
              

              
                	Food
                	Place
                	Food
                	Place
                	Food
                	Place
                	Food
                	Place
              

            
            
              	Staple
              	-
              	-
              	Western
cuisine
              	Cafe,
hotel restaurant,
western restaurant
              	Lunch
              	Western
restaurant
              	-
              	-
            

            
              	-
              	-
              	Lunch box
              	Western restaurant
              	-
              	-
              	-
              	-
            

            
              	-
              	-
              	Omelet
              	School
              	-
              	-
              	-
              	-
            

            
              	Side
              	-
              	-
              	Bread and
butter
              	Hotel restaurant,
western restaurant
              	-
              	-
              	Toast
              	Coffee
shop
            

            
              	-
              	-
              	Soup
              	Hotel restaurant,
train restaurant
              	-
              	-
              	-
              	-
            

            
              	Dessert
              	-
              	-
              	Biscuit
              	Department
store
              	Cake
              	Cafe
              	Ice cream
              	Coffee
shop
            

            
              	-
              	-
              	Ice cream
              	School
              	Ice cream
              	Street stall
              	-
              	-
            

            
              	Beverage
              	Whiskey
              	Western
restaurant
              	Whiskey,
tea
              	Department
store
              	Whiskey
              	Cafe
              	Black tea,
coffee,
calpis,
sodium
              	Coffee
shop
            

            
              	-
              	-
              	Cocktail
              	Cafe
              	-
              	-
            

            
              	-
              	-
              	Coffee
              	Western
restaurant
              	-
              	-
              	-
              	-
            

          

          

          1930년대 경성 소비문화의 최정점은 백화점 식당이었다. 박태원은「천변풍경」에서 경성의 부자들이 휴일에는 가족들과 함께 백화점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다고 서술하였다.

          
            ‘백화점 식당, 그곳은 원래, 그리 불행하다거나, 슬프다거나 그러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평온무사하게 보낼 수 있었던 사람, 얼마간이라도 행복을 스스로 느낄 수 있었던 사람, 그러한 이들이, 더러는 아내를 동반하고, 또는 친구와 모여서,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자녀들을 이끌고, 결코 오랜 시간을 유난스럽게 즐기기에는 적당치 않은 이곳을 찾아온다(Park TW 2013,「천변풍경」p 263).’
          

          한편, 서양식 식사 예절은 조선에 있던 외국인들이나 신식문물에 익숙한 소수의 재산가들만 접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무화과」에서 조선호텔 양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서양식 식사 예절에 익숙하지 않은 인물을 비웃는 장면이 있다.

          
            ‘선생님이 양식을 처음 잡숫는지, 자주 남의 빵을 뜯어 잡숴 가며 수프를 스푼으로 떠 잡숫다가는, 에이 성가시다고 번쩍 들어 훌훌 마시겠지요… 그거나마 소리나 내지를 않았으면 좋으련만, 설렁탕집으로 알았는지, 훅훅 소리를 내지요. 하하하… 게다가 여기저기 돌려다보며, 서양부인네들 유심히 보니까, 저희들도 눈짓을 하고 웃지요! 앉았기가 민망해서 죽을 애를 썼더랍니다. (중략) 원영이는 종엽이를 건너다보고, ‘이런 데 음식은 조선호텔만 바이 못하지요?(Yum SS 1997,「무화과」p 277).’
          

          당시 조선호텔 2층과 미쓰코시 백화점 꼭대기 층에는 양식당이 있었다.「무화과」에는 미쓰코시 식당에서 식사하는 풍경이 두 번, 조선호텔에서 한 번 그리고 길가의 양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두 번 등장했다.

          (2) 양식당

          「삼대」와 「무화과」에는 경성부 내에 위치한 고급 호텔과 백화점 내 양식당에서 서양 음식을 먹는 장면이 자주 등장했다. 염상섭 소설의 주인공들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류층이거나 현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던 계층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갈등하는 중심 공간 중의 하나로 양식당들이 등장하고 있다. 호텔이나 백화점이 아닌 명치정이나 본정통 등 주로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도 서양 식당들이 있었으며, 소설 속 인물들은 길을 걷다가 양식당으로 들어가 식사를 주문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에는「무화과」에 나타난 것과 같이 부산에서 경성을 오고 가는 기차식당에서도 양식을 판매하고 있었다.

          (3) 커피 전문점

          커피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설은「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다. 구보씨의 하루 동안의 일과를 기록하고 있는 이 소설에서 구보씨는 여러 차례 끽다점, 혹은 다료, 다방에 들어간다. 그곳에서는 가배차(커피), 홍차, 조달수(소다수), 가루삐스(칼피스) 등 음료와 아이스크림 및 토스트도 팔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커피전문점은 문인, 예술가 등 지식인들이모여 계몽운동을 하였던 장소이기도 하여 당시의 카페와 구분되었다. 1930년대 영등포에는 대규모 일본 자본의 맥주공장을 비롯해서 빵공장, 우유공장 등이 들어서면서 맥주, 우유, 커피, 칵테일 등 식음료들이 식생활 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되었다(Hong SC 2015).

        

      

    

    

  
    
      요약 및 결론
      한국 근현대사에서 전통문화와 외래문화가 부딪치며 격동적인 혼융과 변화가 연출되었던 1930년대는 음식문화 측면에서도 우리의 전통적인 식생활 문화와 일본 및 서구의 식생활 문화가 충돌하고 뒤섞이던 시기였다. 일제강점기에 재조 일본인이 15∼25%를 상회했던 경성은 빠른 속도로 도시화, 공업화 되어가면서 왕조 시대의 전통적 모습을 탈피하였다.

      새로운 식문화가 전통적 식문화와 만나 갈등을 겪으면서 질서를 찾아가는 모습을 당대에 집필된 세태소설은 보여주고 있다. 경성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면서도 시간적으로 1930년대의 삶을 표현한 대표적인 세태소설 염상섭의「삼대」와 그 속편인「무화과」, 그리고 박태원의 중편소설「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장편 연재소설「천변풍경」을 선택한 것은, 각각 경성의 상류층(삼대, 무화과), 중산층 지식인(소설가 구보씨의 일일)과 서민층(천변풍경)의 모습을 리얼리즘의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1930년대 세태소설 속에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대부분 여성이었고, 남성이 먼저 독상으로 식사를 한 뒤 여성이 식사하는 풍습이 지속되었지만, 남녀 겸상으로 서서히 변모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성부민의 계층을 상류층, 중산층, 서민층으로 나누어 식생활을 살펴보았을 때 서로 다른 소비 형태를 볼 수 있었다. 상류층 사람은 대형 요릿집, 호텔과 백화점 양식당을 자주 출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중산층 지식인은 끽다점 혹은 다료, 다방이라고 불리던 커피 전문점 또는 주류와 식사를 판매하는 카페를 자주 이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성의 서민층은 집밥을 만들어 먹었고, 특별한 날에는 국수, 장국, 중국음식 등을 배달시키거나 설렁탕집에서 외식을 했다. 당시 경성은 도시화,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외식문화가 발달하여 배달 및 테이크아웃 문화가 일상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정에서는 중국음식, 우동, 설렁탕, 양식, 교자상 및 각종 식료품까지 배달 주문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은 현재까지 이어져 활발한 음식배달문화로 발달할 수 있었다. 1930년대 경성은 청계천을 경계로 남쪽과 북쪽이 상이한 음식문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청계천 남쪽의 명동과 충무로 일대의 일본인 밀집 지역인 남대문통에는 고급 서양식당, 일본식당들과 카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종로통을 중심으로 한 청계천 북쪽 지역에는 조선인이 운영하던 요릿집 외 전통 한식당들이 있었다. 한식에서 최고급 식공간은 교자상을 내놓는 요릿집이었으며, 장국밥과 설렁탕이 대중화되었다. 유교적 관습 아래 남자들은 독상을 받고 식사를 했었지만, 대중식당이 출현한 이후 계층 구분 없이 어울려 식사하는 문화가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경성에서 특수한 음식문화 공간은 절로써 경성 교외의 사찰들은 대부분 종교적 기능 외 교외의 식당, 놀이터 역할을 했었다. 일제강점기 경성의 가장 대중적인 일본 음식은 우동으로, 이외에 돈부리, 오뎅, 스키야키, 모찌떡과 연회용 코스요리인 가이세키도 판매되고 있었다. 청요리라 불렸던 자장면, 탕수육 등 중국음식은 대부분 배달을 통해 소비되었으며, 서민들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당시 샌드위치, 오믈렛 등 서양 음식은 조선에 거주한 일부 서양인들을 통해서도 퍼졌지만, 대부분 일본을 통해 들어왔다.

      1930년대 경성부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세태소설은 수 천 년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전통 음식문화가 일본, 중국, 서양 등 외래의 음식문화와 뒤섞이며 혼성문화로 변모해 가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단일민족 국가인 한국에는 역사적으로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같은 군사적 충돌을 통해 부분적으로 외래의 식문화가 유입된 적이 있지만, 일제강점기의 35년은 타민족을 통한 강제적 교류로 식문화가 전면적으로 변화한 시기였다. 전 세계의 식문화가 공존하는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전통적 식문화와 외래의 식문화가 본격적으로 만나 변화하는 최초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한국전통음식의 원형은 외국의 문화코드와 결합된 글로컬 문화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Bae ES 2010). 한식의 현지화를 열린 시각으로 수용하는 한식 세계화의 시초는 1930년대 경성 부민의 식생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당대에 집필된 세태 소설들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적극적으로 한식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주체적 입장에서 이질적인 식문화를 수용하고 융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Bang MK 2009). 한국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식문화와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상이한 식문화가 혼합되어 형성된 한국의 글로컬한 음식문화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식 세계화를 이루는 발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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